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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인구 증가, 정서·심리적 불안 확산,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와 인공지능(AI), 

감성·생체정보 인식 등 기술 간의 융합/발전으로 「디지털 휴먼증강」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. 특히, 

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수요를 더욱 촉발함으로써 인간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및 

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. 이러한 「디지털 휴먼증강」은 AI, IT, BT 등의 다양한 이종 기술 간 

융합을 바탕으로 인간의 신체·두뇌·감성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고, 회복 및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한 

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. 

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휴먼증강 기술을 유망 성장 산업 분야로 선정, R&D 투자 확대 

및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. 미국과 중국은 뇌 연구 중심의 휴먼증강에, 한국, 유럽, 일본은 

ICTㆍ로봇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&D 및 정책지원에 집중하고 있다. AI, 센싱, 뇌·컴퓨터 인터페이스(Brain-

Computer Interface; BCI) 기술의 발달로 감성 상태 파악 및 분석 기술이 발전됨과 함께 정신건강 증진 

관련 연구가 활발히 전개 중이며, 특히, AI,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한 지능형의 개인 맞춤형 휴먼증강 

기술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. 이에 본 발표에서는 휴먼 증강 기술에 대한 주요국 정책, 연구개발 동향을 

살펴보고, 국내외 문헌조사,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워크숍 등을 

통해 미래 이슈(변화)에 대응 가능한 「디지털 휴먼증강」 미래 유망 기술·서비스를 예측하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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